
5-3-2015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본문: 창세기 1:26-31 

제목: 회복되는 하늘들과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마침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자신 대신에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심으로써 왕으로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은 이 사실을 깨닫고 

증거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시 8:3-9)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온 땅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때를 생각하면서 드린 기도였으며, 

동시에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거하시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회복하시고 만물들 역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신 후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령 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브같은 자신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회복된 

땅에 통치하시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비록 창세 전에 죄를 범하여 하늘로부터 쫓겨난 

루시퍼인 마귀가 가져온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땅까지도 

저주받아 땅에 속한 만물들까지도 사망과 저주 가운에 

잠시 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잠간 후에 그분의 

독생자를 통하여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 땅으로부터 제거하시어 사람과 만물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첫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조상 아담을 머리로 

하여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처음으로 

죄를 범한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최초의 부부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을 잠시 동안 

탈취하는 것을 하락하셨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축복이 깨어지자마자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난 육천 년 동안 모든 가족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자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두 아들 사이를 이간하여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는 사람의 사악함과 

포악함이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살라시고 모두 이 땅에서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 년 동안 태어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주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창 9:1,2) 

 

     그후 천 년이 지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창 12:2,3)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갈 

3:13,14,16)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찰 때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가족들을 

이간하는 마귀의 궤계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종 하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하여 이 땅에 

있는 가족 들 사이에 싸움이 그치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나라들 간에, 민족과 

민족들 간에도 여전히 이간과 싸움이 게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세상 신인 마귀의 통치가 끝나고 자신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 24:6-9)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신 것은 주 하나님을 

찾도록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손들이 한 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피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한 가족처럼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길을 먼저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게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과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잇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쳐로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엡 2:14-22) 

 

     그는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4-17) 

 

       그렇습니다! 회복되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로지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제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의 피를 통하여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 환란 

끝에 자신을 믿지 않은 모든 민족들을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신 후에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하여 온 세상에 죄와 

사망과 저주를 불러들인 에덴 동산 자리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셔서 옛날 아담처럼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이 땅에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시고 회개하는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왕의 보좌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암 9:15)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모든 민족들을 그분 앞에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양의 민족은 대 환란 때에 

유대인을에게 자비를 베푼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마 25:34)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 

아담의 신부 이브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회복된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로서 함께 

통치하다가 천 년 후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친 

가족들로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은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한 소망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러야 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벧전 1:22). 또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대로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신 것처럼, 항상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나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골 3:1-4). 아멘! 할렐루야! 



5-3-2015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23:1-6 

Main scripture: Genesis 1:26:31 

Subject: The families of God to be restored in heavens and 

earth 

 

       The LORD God made man in the sixth day, after he had 

created all things in the earth. And he spoke of the purpose of 

making man blessing him saying, 

 

"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th upon the earth."(Gen. 1:28) 

 

       The LORD God appointed man as the king giving him 

reigning power over the earth on behalf of him. King David, a 

psalmist testified of this: 

 

"When I consider thy heavens, the work of thy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thou hast ordained;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and the son of 

man, that thou visitest him? 

For thou hast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and 

hast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ur. 

Thou madest him to have dominion over the works of thy 

hands; thou hast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ll sheep and oxen, yea, and the beasts of the field; 

The fowl of the air, and the fish of the sea, and whatsoever 

passeth through the paths of the seas. 

O Lord our Lord, how excellent is thy name in all the 

earth!"(Ps. 8:3-9) 

 

Yeah! Recollecting the time before man sinned when man 

reigned all things in the earth to glorify the LORD God, David 

made such prayer unto God; and at the same time, he saw the 

Lord Jesus Christ coming in the form of Adam in the Spirit; 

and he shall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to regenerate man; 

and shall restore all things as them before man sinned. And 

King David also foresaw the Lord Jesus Christ who shall reign 

in the restored earth with his church as Eve gloriously. 

 

       Even though man lost the image of God and his likeness , 

and all things within have been under death and curse because 

of sin that was brought forth by the Lucifer that sinned against 

Go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e LORD God had 

planned to send his begotten Son to judge the Devil, and take 

away the sin and death and curse to restore man together with 

all things. 

 

      Before the first man sinned, the LORD God gave all men 

blessing to be the family of God making Adam as the head of 

man. But the Devil that sinned in the beginning broke the 

relationship of the first husband and wife to take away the 

blessing of God's family under permission of God until the 

Devil is to be destroyed as testified by the scriptures. 

 

       Since the blessing of God's family was broken, our enemy, 

the Devil has been destroying the relationship of family for six 

thousand years. The Devil divided between Cain and Abel to 

be resulted in murder in the family for the first time; Cain 

killed his brother Abel. Since then, the wickedness of man has 

been filled in the world. Finally, God couldn't help destroying 

all men with the flood only saving the family of Noah. 

 

       After the LORD God destroyed all men that had lived 

thousand years since Adam, God gave the same covenant unto 

Noah as same as the one given unto Adam saying,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the fear of you and the dread of you shall be upon 

every beast of the earth, and upon every fowl of the air, 

upon all that moveth upon the earth, and upon all the 

fishes of the sea; into your hand are they delivered."(Gen. 

9:1,2) 

 

       Another thousand years had passed by; God called Abram 

to give the word of promise unto him saying, 

 

"And I will make of thee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thee, and make thy name great; and thou shalt be a 

blessing: And I will bless them that bless thee, and curse 

him that curseth thee: and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Gen. 12:2,3) 

 

         The LORD God spoke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shall appear as the seed of Abraham to give eternal life unto 

them that believe in him. Apostle Paul testified of Christ Jesus 

who appeared as the seed of Abraham saying, 

 

"Christ hath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eing 

made a curse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 one 

that hangeth on a tree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on the Gentiles through Jesus Christ;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 Now to Abraham and his seed were the promises made. 

He saith not, And to seeds, as of many; but as of one, And 

to thy seed, which is Christ."(Gal. 3:13,14,16) 

 

       In other word,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who shall 

appear as the seed of Abraham, the LORD God planned to 

restore all the families in the earth as he gave the covenant 

unto Adam and Noah. But until time is fulfilled, the scheme of 

the Devil to destroy the families of man has been never 

stopped as we know the hatred between Isaac and Ishmael; 

Sarah and Hagar; Jacob and Esau; Joseph and his brothers and 

so on. 

 

       In addition to the relationship of families, but also the 

wars have been never stopped between nation and nation; 

people and people and so on. When Jesus spoke of the end of 

the world, he mentioned about the things to happen when the 

ruling of the Devil is ended, and Jesus is to rule the world as 

the King; 

 

 "And ye shall hear of wars and rumours of wars: see that 

ye be not troubled: for all these things must come to pass, 

but the end is not yet. 

For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in divers places.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sorrows. 



 Then shall they deliver you up to be afflicted, and shall 

kill you: and ye shall be hated of all nations for my name's 

sake."(Matt. 24:6-9) 

 

          Apostle Paul testified, God has made of one blood all 

nations of men for dwell 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determined the times before appointed, and bounds of their 

habitations; that they should seek the Lord. But, even though 

all men have been born with the one  blood of Adam, they 

have not be able to live as one family because of the sin within 

the blood. The LORD God had chosen Israel as his people; he 

had opened the way to be one whether the Jew or Gentile 

through believing on the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unto Ephsians: 

 

"For he is our peace, who hath made both one, and hath 

broken down the middle wall of partition between us; 

Having abolished in his flesh the enmity, even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ordinances; for to make in 

himself of twain one new man, so making peace; 

And that he might reconcile both unto God in one body by 

the cross, having slain the enmity thereby: 

And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ich were afar off, 

and to them that were nigh.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by one Spirit unto 

the Father. 

Now therefore ye are no more strangers and foreigners, 

but fellowcitizens with the saints, and of the household of 

God; 

And are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 

stone; 

In whom all the building fitly frame."(Eph. 2:14-22) 

 

          He also testified of the family of God unto the saints in 

Rome saying: 

 

"I am debtor both to the Greeks, and to the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unwise. 

So, as much as in me is, I am ready to preach the gospel to 

you that are at Rome also.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to every one that believeth;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Rom. 

1:14-17) 

 

          Yeah! To restore the family as well as nation and tribes 

of people, there is only one way to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which took away the sin and death and curse through 

his blood to be one body to be the family of God. Our Lord 

Jesus Christ will judge all the nations of people that not 

believe in him in Armageddon; and he will come to the land of 

Palestine where the first man, Adam failed, and to bring forth 

sin and death and curse in the Garden of Eden; and he will 

reign in all the earth a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The LORD God chose the remnant of Israel as the 

people of priest; and let them return to the land of Palestine 

not leaving anyone of them. Prophet Amos prophesied of this: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land, and they shall no 

more be pulled up out of their land which I have given 

them, saith the Lord thy God."(Amos 9:15) 

 

       And when the Lord Jesus Christ come in his glory, before 

him shall be gathered all nations; and he shall separate them 

one from another, as a shepherd divides his sheep from the 

goats. The nation of sheep is the one that gave mercy unto 

Israel in the midst of the Great Tribulation as said by Jesus. 

Jesus said unto them," Come, ye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Matt. 24:34) 

Yeah! They shall be blessed to enter the Millennium kingdom 

in the earth together with the remnant of Israel. 

 

       The church of God shall reign with Christ as the joint-heir 

with him as Eve, the bride of Adam in the restored earth for 

thousand years; shall dwell in the New Jerusalem forever with 

Christ that is eternal husband as the eternal family of God the 

Father. Therefore, the members of the church of God that is 

the family of him has to purify soul in obeying the truth  

through the Spirit unto unfeigned love of brethren loving one 

another with a pure heart fervently (1Pet. 1:22). And as 

Apostle John testified, we have to purify ourselves as he is 

pure. As Apostle Paul encouraged, we have to seek those 

things which are above setting 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not one things  on the earth to be prepared to appear with him 

in glory. Amen! Hallelujah! 

 

 
 


